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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기자]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간에 치아교정을 받을 수 있는 투명교정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치아를 교정하면 치아의 상태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인상까지 밝게 되니 청소년기에 꼭 필요

한 치과치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드러져 보이는 치아교정기 때문에 웃을 수조차 없기 때문에 치

아교정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투명치아교정기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조차 치아교정중인 사실을 알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발된 방법이다. 투명교정기는 치아접착면이 획기적으로 작은 교

정술이어서 교정한 티가 나지 않는다. 화이트 교정와이어와 투명 브라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라믹

교정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방식이기도 하다.


여름방학 때에는 '인비절라인 투명치아교정'이 많이 시술된다.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전문직 종



사자 등을 위한 치아교정 방법이다. 


개인별로 구강 내 모형을 정교하게 제작한 다음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교정방법을 선

택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6~9주의 짧은 기간에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정 기간은 개개인의 치아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투명치아교정의 장점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 교정장치와 철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하기 때

문에 교정중에도 일상생활이나 음식물 섭취시 불편한 부분이 거의 없다. 둘째는 구강 내 모형 제작

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계별로 교정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도 교정효과가 높다.


투명교정은 교정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아교정중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다

만 투명교정은 일반교정 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투명교정가격에 민감한 편이었다.

그러나 6주도 가능한 투명치아교정이 등장하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투명교정은 특수 강화 플라스틱인 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이다. 금속을

치아에 부착하는 교정과는 달리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며 교정용 장치와 철사가 아닌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척 간편하다. 투명교정의 치료 기간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년 정도이며 2~8주 간격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투명교정은 현재의 기술로는 부정교합에 적당하다. 때문에 일반적인 치아교정의 방법에 대

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치과병원을 찾아 전문의와의 상담후에 자신에게 적절한 교정방법을 찾아야

한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투명교정은 치아 교정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많거나 외모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들에게 적합한 치아교정 방법입니다. 투명치아교

정은 다른 방식의 치아교정 대비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비절라

인 교정은 교정기의 착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정중의 치아관리나 음식물이 끼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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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물 좋은 해수욕장’ 어디? best 5 선정 


▶ 런던올림픽 오심, 박태환 조준호 이어 신아람은 올림픽 5대 판정 논란…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서울 첫 폭염주의보 발효, 8월 날씨전망 "폭염·열대야 더욱 기승" 


▶ [리뷰] 구글의 첫 레퍼런스 태블릿 넥서스7, 실제로 써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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